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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에서도 ‘나홀로족’이 크게 늘면서 새

로운 '혼족 경제'가 탄생하고 있다고 참고소

식망(参考消息网)은 23일 전했다. 

사진 촬영사 켈리(26세) 씨는 룸메이트

와 함께 선전의 60m² 아파트에 거주한다. 

하지만 두 사람은 거의 대화가 없다. 켈리 

씨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는 다름아닌 모바

일 게임 ‘여행하는 개구리(旅行青蛙)’ 속 가

상 개구리다. ‘여행하는 개구리’ 게임은 일본

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으로 중국어 버전

이 지원되지 않는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

근 중국 앱스토어 무료 게임 다운로드 1위

를 기록했다. 일본 게임회사 히트포인트(Hit 

Point)가 지난해 11월 이 게임을 출시한 이

후 3개월간 전 세계 다운로드 수는 1000만 

회를 돌파했다. 전체 다운로드의 95%가 중

국 본토에서 이루어졌으니, 그 인기가 어느 

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. 게임의 주인공은 

일본 곳곳을 여행하는 청개구리다. 유저가 

개구리의 여행을 위해 세잎 클로버를 모아 

주면, 개구리는 여행 중 유저에게 지역 특산

품과 사진을 전해준다.

홀로 돈 쓰며 즐기기

이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젊은이들

이 홀로 돈 쓰는 것을 즐기는 새로운 소비형

태가 등장했다. 지난 1월 한 보고서는 ‘혼족 

청년’이 중국 경제의 신흥 주제로 부상하고 

있다고 전했다. 지난해 모 기관이 47세 이하 

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TV

나 영화 시청 67%, 스마트폰 게임 49%, 술집 

46%, 헬스클럽 39%이며, 25%는 노래방에서 

외로움을 달랜 것으로 집계됐다.

미니 노래방 유행

 ‘혼족 경제’ 규모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

만, ‘나홀로족’을 위한 상업의 기회가 많아

지는 것은 사실이다. 최근에는 미니 노래방

이 유행이다. 작은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꽂

고 노래를 부른다. 공간은 협소하지만, 사생

활 비밀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. 컨설팅 

업체인 아이미디어리서치(艾媒咨询)는 “현

재 중국 본토에 최소 2만 개의 미니 가라오

케가 운영 중이며, 지난해 관련 시장 가치는 

31억8000만 위안(5400억 원)으로 2016년 

대비 93% 급증했다”고 밝혔다. 올해는 시장 

규모가 120% 증가한 70억 위안(1조2000억 

원)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.

1인용 훠궈 등장

중국인이 즐겨 찾는 훠궈(火锅) 식당도 1

인용의 훠궈 식사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

하고 있다. 1인 훠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

랜차이즈 업체 ‘샤브샤브(呷哺呷哺)’는 지

난해 홍콩에 상장된 전통 식당을 크게 뛰

어 넘는 실적을 올렸다. 주가 또한 2배로 

급증했다. 

공유 헬스장 인기 

작은 공간에서 운동을 즐기는 ‘공유 헬스

장’ 역시 ‘혼족’ 사이에 인기다. 베이징 이공

대학의 후싱도우(胡星斗) 경제학자는 “중국

의 ‘혼족경제’는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”면서 

“장기적인 노령화 문제와 인간관계의 소원

함으로 일본에서는 ‘고독’이 일반적인 현상”

이라고 설명했다. 

이종실 기자 

중국‘혼족 경제’탄생
모바일게임 ‘여행 개구리’ 

나홀로족 점령

중국 당국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 등 영

향으로 임대 주택이 주목받은 가운데 지난

해 중국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규모가 1

조 3000억 위안(222조 3520억 원)에 달했

다. 최근 개최된 '임대주택 뉴 시대' 세미나

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고 증권시보  

(证券时报)가 21일 전했다.  

세미나에서 중국부동산협회(中国房地产

业协会) 리우즈펑(刘志峰) 회장은 "임대주

택 산업의 발전은 부동산 제도 개혁에서 매

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"며 "도시와 

농촌 주민들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

가 집중된 대도시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

데 현실적 의의가 있다"고 설명했다.  

이어 류 회장은 "현재 임대주택 공급이 안

정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

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"며 "특히 비교적 

낮은 임대료 수입과 임대주택 투자 수익률, 

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등 문제 해결에 

어려움이 있다"고 덧붙였다. 업계에서는 부

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

해서는 하루 빨리 법률 규정 개선이 이뤄져

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. 

중국 정부는 매섭게 오르는 집값 안정화

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매입 제한 

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 이에 지난해에는 임

대주택 건설 확대, 임대 관련 대출상품 출시 

등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 임대주택 공급에 

적극 나서고 있다.  

이민정 기자 

中 임대주택 성장세

지난해 임대 수입 222조원

中 장례식‘스트립쇼’엄중 단속

중국 농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심심찮

게 보여지는 ‘스트립쇼’에 대해 중국 당국이 

엄중 단속에 나섰다고 환구시보(环球时报)

는 23일 전했다. 중국 농촌에서는 죽은 이를 

떠나 보내는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산 

자에게 복이 온다는 속설을 믿어 야한 옷차

림의 여성들이 장례식장에 등장한다. 

타이완에서는 이 같은 풍속이 이미 ‘큰 비

즈니스’의 일환으로 자리잡았다고 오스트

레일리아 방송 협회는 전했다. 지난해 타이

완 자이시(嘉义市) 모 관리의 장례식장에는 

야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50명이 각기 지프

차에 올라타 선정적인 댄스를 선보였다. 하

지만 지난달 말 중국 문화부는 허난, 안후

이, 장쑤, 허베이 등 19 개 시군을 핵심지역

으로 농촌 지역의 ‘스트립쇼’ 등 음란하고 저

속한 공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. 

지난 2015년에도 SNS 등 인터넷 상에 장례

식 스트립쇼 사진이 떠돌면서 음란 풍속에 

대한 단속을 벌인 바 있다.

장례를 치르는 가족은 스트립쇼와 같은 

선정적인 공연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몰

리면 장례가 ‘성공’적으로 치러졌다고 믿는

다. 사실상 중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오락

거리를 제공하는 전통이 100년이 넘었다. 과

거에는 음악과 오페라 공연으로 흥을 돋웠

지만, 1990년대에 이르면서 ‘스트립쇼’로 변

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. 

최근 중국 경찰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장

례 문화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, 망자

를 달래기 위한 ‘야한 공연’은 암암리에 여

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.

신하영 기자

사람 몰려야 장례식 성공? 


